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요즘과 같이 오전과 오후 기온 차가 10 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이른 아침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사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혈관 수축이 반복되면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1. 뇌심혈관계 질환의 정의
뇌심혈관계 질환은 뇌 혈관이나 심장 혈관에 혈류의 이상이 생겨 뇌혈관 또는 심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합니다.

2.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
인구의 고령화,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서구화된 식생활, 운동부족, 성인병의 증가,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4 대 위험 요인으로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이 있습니다.

3. 뇌심혈관계 질환의 종류
1> 협심증- 혈액 공급 부족
 협심증은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가슴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입니다. 평소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심장 근육이 일을 많이 해야 할 때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협심증에 의한 가슴 통증은 주로 가슴 좌측 또는 중앙부에서 뻐근한 통증으로 느껴지며 턱이나 
왼팔을 따라 사방으로 내뻗치는 방사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운동량이 많을 때만 
가슴통증이 나타나지만, 점차 적은 운동에도 가슴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개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 수분 내에 자연 소실됩니다.

2> 심근경색- 혈액 공급 차단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에 협착증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상동맥 내에 혈전이 생겨 기존에 
좁아져 있던 협착증 부위를 꽉 막음으로써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 생기는 질환입니다.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므로 가만히 있어도 가슴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가슴 통증이 30 분 이상 지속된다면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6~12 시간 
이어진다면 혈액 공급이 차단된 부위의 심장 근육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3> 뇌졸중
 뇌동맥에 생기는 질환으로 산소 및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뇌동맥이 막히거나 터져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에 혈액공급이 중단되고 산소부족으로 인해 뇌세포가 
죽는데 이 죽은 세포가 있는 부위를 뇌경색이라 합니다. 얼굴, 팔다리가 갑작스럽게 저리고 
무력감, 보통 신체 일측면에 마비가 옵니다. 언어능력 상실 및 어지러움증 두통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4. 뇌심혈관계 의심 증상

 

5.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

  

6.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법

뇌심혈관계 질환(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 전조증상 있을 때 철저하게 진단을 받으세요 규칙적인 운동, 

정기검진으로 미리미리 건강을 확인합니다.         

                                                                              


